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토끼와 자라

유아 (3~5세)

• 목표 : 지혜로운 행동으로 위기에 벗어난 토끼에 관한 이야기를 즐긴다.
• 주제 : 지혜

토끼, 자라, 용궁, 판소리

• 목표 :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판소리로도 즐긴 것을 안다.
• 요소 : 수궁가(판소리)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단어 : 토끼, 자라, 깡충깡충, 엉금엉금
• 표현 :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다녀요.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 다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토끼와 자라’ 이야기예요.

토끼와 자라는 모두 동물이지만 사는 곳이 달라요. 토끼는 땅에 사는 
동물이고, 바닷속에서는 살지 못해요. 자라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지만, 
땅에서도 잠시 다닐 수 있어요. 오늘은 토끼가 자라를 만나 바닷속 
용궁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토끼와 자라’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제목 알리기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깊고 깊은 바닷속에 크고 아름다운 용궁이 있었어요. 그 용궁에는 

임금님이 바닷속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일났다! 임금님이 깊은 병에 걸리셨다!”
신하들이 잘 듣는다는 약을 구해 왔지만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한 의원이 찾아와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 그 약이 무엇이오?”
“땅에 사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입니다. 토끼의 간을 따뜻할 때 먹으면 

임금님의 병이 나으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땅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닷속에 

사는 신하들은 땅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저는 땅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니 토끼의 

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자네는 정말 용감하구나.”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하지만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던 자라는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에게 토끼의 
모습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자라는 토끼의 그림을 품 안에 넣고 땅 위로 올라갔어요. 
“토끼라는 동물은 귀가 길고 눈이 빨갛고 꼬리가 짧은 모습이야.”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토끼를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라는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자라는 얼른 토끼 앞을 막으며 물었어요.
“저기, 혹시 당신이 토끼인가요?”
“네, 제가 토끼 맞는데요?”
토끼가 긴 귀를 쫑긋 세우며 대답했어요.
“저는 깊은 바닷속 궁전에서 온 자라입니다. 토끼님이 매우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모시러 왔지요. 바닷속 용궁에 가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용궁은 맛있는 음식과 신기한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지요.”
자라는 토끼를 달콤한 말로 속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있겠어요?”
토끼는 자라의 등에 타고 바닷속 용궁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물고기 군사들이 토끼를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붙잡은 토끼를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허, 네가 토끼라는 동물이냐?”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네, 저는 토끼가 맞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저를 붙잡으 

셨나요?”
“내가 깊은 병에 걸렸는데, 따뜻한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토끼는 그제야 자라의 말에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토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임금님, 자라가 미리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픈 사람 

들이 제 간을 탐내서 깊은 산속에 꽁꽁 숨겨 놓았어요.”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자라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제 배를 갈라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영원히 간을 찾지 못할 거예요. 저를 땅으로 보내주면 간을 
찾아올게요.”
토끼의 말에 마음이 다급해진 임금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어서 토끼의 말대로 해라!”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워 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가서 간을 찾아와라.”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으이그! 바보야!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니?”
토끼는 깡충깡충 숲 속으로 도망쳤어요. 자라는 뛰어가는 토끼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에는 빠르게 뛰는 동물 친구도 나오고, 느리게 기는 동물 친구도 
나왔어요. 누군지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깡충깡충 뛰는 토끼, 
엉금엉금 기는 자라예요. 깡충깡충과 엉금엉금은 모습을 흉내 내는 
말이에요.

깡충깡충 토끼와 엉금엉금 자라의 이야기는 ‘수궁가’라는 판소리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판소리는 이야기에 노래를 얹어서 신나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도 부를 수 
있다니, 그 노래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판소리 ‘수궁가’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

에서 ‘수궁가’를 찾아보세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토끼와 자라’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자라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갔지만, 토끼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토끼처럼 
당황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도록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